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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이 연구는 코로나19 확산 후 대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이용과 무력감·외로움 체감을 탐색했다. t-검정 결과, 팬데믹 이래 대학생들의 유튜브·카카오톡·인스타그램·페이스북·블로그·트위터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전보다 유의하게 증가했다. 특히 유튜브·카카오톡·인스타그램의 이용량이 급증했다. 반면, 팬데믹 전후 소셜미디어 만족도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비대면 시기에 ‘시간 보내기’ 목적의 유튜브 이용동기가 클수록,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유튜브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응답자들의 무력감이 커졌다. 또, ‘시간 보내기’ 목적의 유튜브 이용동기가 클수록 이들의 외로움이 커졌다. 상당수 대학생은 장시간 시청으로 공허함과 고립을 느끼는 ‘유튜브 중시청자(YouTube heavy users)’가 되고 있다. 반면, 주변과 소통하려는 인스타그램 이용동기가 클수록, 카카오톡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응답자들의 외로움이 감소했다. 이 연구는 ‘비대면 시기에 대학생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무력감을 완화하지 않는다’라는 점과 ‘소셜미디어로 사회적 지지를 얻으면 외로움이 감소한다’라는 점도 알려준다.

        

        
          
            초록
          
        

        
          The t-test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since the COVID-19 pandemic, South Korean college students’ daily usage hours of YouTube and Instagram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compared to those before the epidemic.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atisfaction with social media between the two times. The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during the epidemic, the higher their motives for passing the time with YouTube were, and the more time they spent with YouTube, the deeper helplessness the students felt. The higher their motives for passing time with YouTube were, the deeper loneliness they felt. However, the students’ high motives for communicating with others via Instagram resulted in low levels of loneliness.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at, due to the pandemic, college students might easily become “YouTube heavy users” who experience helplessness and lonel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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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다른 사람과의 물리적 만남을 피하는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해외여행은 물론이고 집 밖에서의 모임 대부분이 권장되지 않는다. 회식도 비규범적인 일로 여겨지고 직장에서도 재택근무가 번진다[1].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tancing)’가 어느 정도 반강제적 속성을 띠면서 사람은 ‘사회적 동물’로서의 본성과 무관하게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다. 자연히, 활동의 제약과 소통의 결핍으로 인해 무력감과 외로움을 느끼기 쉽다. 이에 따라, 코로나 블루(blue·우울)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처방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도 나온다[2].

      이 연구는 ‘팬데믹(pandemic·대유행) 후 비대면의 대안으로 소셜미디어(SNS) 의존이 심화할 것’으로 가정한다. 이는 ‘비대면기에 유튜브(YouTube), 카카오톡(Kakao Talk), 인스타그램(Instagram) 같은 소셜미디어의 이용이 무력감과 외로움을 완화하는가 혹은 촉진하는가?’ 하는 물음으로 이어진다.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 이 문제는 국내외 수십억 명이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자기 삶의 실질적 이슈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선 팬데믹 전후로 국내 대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이용량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이들의 무력감·외로움 체감과 어떻게 연관됐는지가 탐색 된다. 10대 후반~20대 대학생들은 바이러스 확산 이전부터 전 연령대 중에서 소셜미디어를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했다[3]. 바이러스 확산 이후의 소셜미디어 현황을 연구할 땐 소셜미디어 문화를 선도한 집단을 우선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또, 대학생들은 2020년 상반기 수업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비대면 문화를 전면적으로 체험했다[4][5]. 이들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집에 머무는 시간을 많이 가졌고 이로 인해 무력감과 외로움을 더 민감하게 느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다. 안 그래도 혼밥 등 혼자 일상을 보내는 문화에 익숙한 젊은이가 많다. 이는 개인의 취향일 수 있지만, 위급할 때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사회적 방임과 연결망의 부재 또한 젊은 층이 직면하는 현실이다.

      ‘구글’에는 “비대면 수업” 관련 691만 개 게시물이 올라왔다. 비대면 수업을 받는 대학생들의 활동과 감정은 그 자체로 높은 관심을 끄는 사회적 논의대상이 됐다. 따라서 ‘팬데믹 후 소셜미디어 이용행태와 무력감·외로움 체감’에 관한 연구의 대상으로 대학생들은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SK텔레콤 측의 대학생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9%는 “유튜브와 TV 시청으로 여가를 주로 보낸다”라고 했으며, 58%는 “코로나19가 디지털시대로의 전환을 더 앞당길 것”이라고 했다[6]. 보도에 따르면, 바이러스 확산 후 유튜브와 카카오톡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7][8]. 이는 이 연구의 전제와 문제의식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용자의 편에 서서, ‘바이러스 확산 후 대학생들이 소셜미디어 이용량을 어느 정도 늘렸는가, 이를 통해 욕구를 어떻게 충족했는가, 무력감과 외로움을 어느 정도 조절했는가’에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시도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이런 내용을 탐색하면서 학생들의 미디어 이용과 정서에 관해 양적·질적 분석을 병행한다. 두 방법의 병행은 각각의 결과가 수렴하는지 파악함으로써 현실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 또, 계량적 분석에 내포된 ‘팬데믹 후 디지털 콘텐츠 활용의 실제 양상’을 생생히 보여줄 수 있다.

    

    

  
    
      Ⅱ. 문헌검토
      2장에서는 대학생의 소셜미디어 이용동기, 이용행태, 무력감, 외로움 간 연관성에 관한 선행연구가 검토된다.

      
        2-1 대학생의 소셜미디어 이용동기 
        미디어 이용자들은 대개 자신의 특정한 동기(motives)를 충족하려는 목적으로 그 미디어를 이용하는 편이다. ‘이용과 충족(Uses and Gratification)’에 관한 논의 등에 따르면, 이러한 경향성은 신문, TV 같은 전통적 미디어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인터넷 미디어의 이용자에게서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9]. 소셜미디어 이용동기의 경우, 소셜미디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20대를 중심으로 선행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연구목적과 방법에 따라 그 이용동기는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는 경향성을 보였다. 소셜미디어 이용행태와 관련해선, 대체로 이용량과 중독 경향성이 주로 분석됐다.

        소셜미디어는 인터넷의 한 부분이고 소셜미디어의 등장 이전에 인터넷이 이용되었으므로, 인터넷 이용동기가 먼저 연구되었다. 인터넷 이용동기로는 시간 보내기(Passing Time), 오락(Entertainment), 정보검색(Information Seeking), 대인관계 효용(Interpersonal Utility), 편리함(Convenience)이 제시되어왔다[10]. ‘시간 보내기’는 할 일이 없을 때 시간을 보내는 용도라는 뜻이다. ‘오락’은 오감을 충족하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용도로, ‘정보검색’은 정보를 무료로 신속히 얻는 용도로, ‘대인관계 효용’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소속감을 느끼고 대화하고 이익을 주고받는 용도로 설명된다. ‘편리함’은, 예를 들어, 의사소통할 때 전화를 거는 것보다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쓰는 것이 더 편리하므로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의미다. 이 구분법은 이후 소셜미디어 이용동기에 관한 연구에서도 자주 인용되었다.

        2020년 국내 대학생 302명을 조사한 연구는 자기표현, 대인관계 추구, 오락 추구, 정보 추구를 소셜미디어 이용의 주된 동기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대학생의 성별과 학년은 SNS의 중독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대체로, 자기표현, 대인관계 추구, 오락 추구를 위해 소셜미디어를 이용할수록 소셜미디어 중독에 잘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1]. 다른 연구에선 대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이용동기로 자기표현, 관계 유지, 오락 추구, 정보 추구, 자존감 추구, 일상 탈출이 제시됐다[12].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자기표현과 일상 탈출 동기가 더 높았다. 또, 이용시간과 우울 감정 간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났다.

        소셜미디어 이용동기는 사회형, 정보형, 유희형으로 구분되기도 했다. 이 셋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관계 결속과 소셜미디어의 지속적 이용에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13]. 이용자들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그룹을 만들고 이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활용했다. 이 관계에서 느껴지는 정서적 지지도 소셜미디어 활용의 편익으로 꼽혔다. 매슬로(Maslow, 1943)의 5단계 욕구론은 사람이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애정 욕구, 존경 욕구, 자아실현 욕구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한다고 주장한다[14]. 거의 모든 행동의 동기를 일반화한 이 이론은 소셜미디어 이용동기도 포함한다[15]. 2019년 국내에서 수행된 한 연구는 “SNS는 소속·애정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대안적 기능을 제공한다”라면서 소셜미디어 이용동기를 이 5단계 욕구로 설명했다[16].

      

      
        2-2 소셜미디어 이용과 무력감·외로움 체감	
        소셜미디어는 고립적 성격과 사회적 성격을 함께 지닌다. 실제 세계에서 이용자들은 혼자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소비하는 ‘고독한’ 활동을 한다. 반면, 가상세계에서 이들은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사회적’ 활동을 한다.

        이러한 양면적 성격이 있음에 따라, 소셜미디어가 무력감과 외로움을 해소하는지 촉진하는지가 관건이 된다. 무력감은 무기력, 목표의식 저하, 불안정, 우울,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학습된다[17][18]. 대학생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만성적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면 자신감 결여와 무력감을 느끼고 우울 등의 상태에 놓인다고 한다[19]. ‘코로나19 확산 후 학교생활, 아르바이트, 취미 활동, 대인관계를 제한받고 집에 오래 머무르는 상황’은 대학생들에게 스트레스와 무력감을 안겨줄 수 있는 환경적 요인으로 여겨진다. 국내 대학생들이 만성적 취업난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취업난도 이들의 무력감을 가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유튜브 이용은 대학생의 무력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예측되기도 한다. 유튜브가 제한적으로나마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도록 하고 이 고립감이 개인의 주관적 상실감과 무력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21].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는 자유로운 자기표현과 부담 없는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대신, 업무수행에서의 성취나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을 직접 제공하진 않기에, 무력감의 해소엔 한계를 보인다.

        소셜미디어 이용이 무력감 체감으로 이어지는 것과 역으로, 무력감이 소셜미디어 중독을 이끌기도 한다. 한 연구에서, 대학생의 소셜미디어 중독은 소셜미디어에 대한 과도한 시간 투자, 집착, 과잉소통으로 발생했으며, 무력감은 소셜미디어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22]. 다른 연구는 “SNS 사용 정도와 무력감은 SNS로 인한 업무방해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예측 변인”이라고 했다[23].

        외로움의 경우, 소셜미디어의 이용행태와 외로움의 상관성이 주로 분석됐다. 광주·전남·강원 지역 대학생들을 조사한 한 연구는 SNS 활동으로 사회적 지지를 얻는 경우 외로움이 줄어든다는 점을 확인됐다[24]. 그러나 같은 연구에서 SNS 중독 경향성 중 일부는 외로움을 촉진했다. 외로움에 대처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지만,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외로움은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 대학 신입생 500명을 조사한 연구는 소셜미디어가 오래된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어서 외로움을 줄인다고 밝혔다[25].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위챗(WeChat·중국식 카카오톡)을 통한 자기 노출(self-disclosure)과 소통이 외로움을 유의하게 완화한다”라고 했다[26].

        특히, 대학생에게 있어, 외로움은 소셜미디어 중독 경향성과 디스트레스(distress·정신적 고통)를 매개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몇몇 연구들에서, 대학생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낄수록 이들의 SNS 활동이 많아졌으며, SNS 활동이 많을수록 이들의 사회적 고립감이 높아졌다[27][28]. 또,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외로움·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이들의 SNS 중독이 높아진다”라는 점도 발견됐다[29].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반영한 소셜미디어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별로 발표되지 않은 편이다. 다만, 일부 확인된 바로, 코로나19 사태는 대학생들의 현실 삶과 소셜미디어 활동, 불안감 체감에 영향을 준다. 5명의 대학생을 면접한 연구에 따르면, 이 대학생들은 거의 매일 확진자 소식을 접하면서 불안·공포·우울을 느꼈고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개인위생에 신경을 쓰는 행동 양상을 보였다[30]. 또, 코로나19 원격 대학교육 환경에서, 외로움을 많이 느낄수록, 유튜브를 과다하게 사용할수록, 대학생들의 대학 사회 적응이 낮아졌다[31].

        미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집에 있기(social distancing and stay-at-home)’ 명령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창궐을 억제하는 데엔 유용했지만 취약한 그룹에서 외로움의 증대를 가져온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아직 가설단계로, 과학적 조사로 실증되진 않았다[32]. “팬데믹 후 불안과 외로움을 방지하기 위해선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회화’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 미국과 유럽에서 제안됐다[33].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소셜미디어 이용은 무력감의 해소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 유튜브 이용이 무력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소셜미디어를 과용하면 무력감과 외로움이 촉진된다는 점, 소셜미디어를 소통 동기로 이용해 사회적 지지를 얻으면 외로움이 줄어든다는 점이 발견된다. 또, 외로움이 소셜미디어 중독을 유도하는 등 소셜미디어와 외로움은 양방향으로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친다.

      

    

    

  
    
      Ⅲ.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문헌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이용은 무력감과 무관하거나 이를 증가시켰다. 소셜미디어 이용으로 사회적 지지를 얻으면 외로움이 감소했다. 아래 연구문제들은 비대면 시기 대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이용량, 이용동기, 무력감, 외로움이 어떠한지, 이들 간 관련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탐색한다.

      
        	연구문제 1. 코로나19 확산 후 대학생들은 소셜미디어를 어느 정도 이용하는가?


        	연구문제 2. 이 시기 대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이용시간과 이용동기, 비대면 상황은 이들의 무력감 체	감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연구문제 3. 이 시기 대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이용시간과 이용동기, 비대면 상황은 이들의 외로움 체	감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연구문제 4. 이 시기 대학생들은 소셜미디어 이용과 무	 력감·외로움에 대해 어떻게 진술하는가?


      

      연구문제 검증은 설문조사 데이터에 대한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으로 수행했다. 이를 위해 2020년 1학기 비대면 수업 14주 차인 6월 16~17일 서울 대형 사립종합대학 교양기초 ‘글쓰기’ 4개 과목 수강생들을 상대로 ‘구글 설문’ 서비스로 설문조사를 했다. 이를 통해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149명의 최종 표본을 얻었다. 응답자들은 성별로 남자(105명)와 여자(44명), 학년별로 신입생(75명)과 재학생(74명), 계열별로 문과 전공(45명)과 이과 전공(68명)과 예체능 전공(36명)으로 고르게 분산되어 있었다. 이러한 조사 시기, 방법, 인구통계 속성은 코로나19 확산 후 대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이용행태를 살펴보는 분석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설문 문항과 분석 유목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계했다. ‘소셜미디어’는 널리 사용되는 유튜브(YouTube), 카카오톡(Kakao Talk), 인스타그램(Instagram), 페이스북(Facebook), 블로그(Blog), 트위터(Twitter)로 한정했다. ‘소셜미디어 이용시간’은 팬데믹 전후 6개 매체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으로 규명되며, 응답자들이 자신의 이용량을 분 단위로 작성하도록 했다.

      2장 문헌을 바탕으로, 비대면기 소셜미디어 이용동기는 ‘오락(entertainment)’, ‘시간 보내기(passing time)’, ‘방역 정보검색(information seeking)’, ‘대인관계 효용(interpersonal utility)’, ‘자기표현(self-expression)’, ‘장기적 목표 성취(achievement of long term goals)’로 나눠 5점 척도로 측정했다(※ 이 이용동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2장 참조). 질문 문항은 “유튜브를 ‘오락’ 용도로 자주 이용합니까?” “인스타그램을 ‘방역 정보검색’ 용도로 자주 이용합니까”라는 형식이며 답변은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하도록 했다. 이용동기의 원천인 매슬로의 5단계 욕구와 엘더퍼의 3단계 욕구도 분석결과에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오락’과 ‘시간 보내기’는 ‘생리적 욕구’에, 방역정보 취득 등을 위한 ‘정보검색’은 ‘안전 욕구’에, ‘대인관계 소통’은 ‘소속·애정 욕구’에, ‘자기표현’은 ‘존경 욕구’에, 학업, 취미 등 ‘장기적 목표 성취’는 ‘자아실현 욕구’에 해당한다. 심리학자 엘더퍼는 생리적 욕구와 신체적 안전 욕구를 존재 욕구(Existence needs)로, 안전 욕구의 나머지와 소속·애정 욕구와 존경 욕구 일부를 관계 욕구(Relatedness needs)로, 존경 욕구의 나머지와 자아실현 욕구를 성장 욕구(Growth needs)로 분류했다[34]. 비대면 상황은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정도(5점 척도)로 측정된다.

      외로움의 경우, 러셀(Russell)의 ‘UCLA 외로움 척도’를 반영한 ‘한국판 UCLA 외로움 척도’가 자주 사용돼왔다. 이 척도의 20개 항목 중 8개 항목을 사용해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의 외로움을 조사한 임명성(2020)과 같은 방법으로 이 척도의 8개 외로움 항목(“사람들과 가깝다고 얼마나 자주 느낍니까?”, “혼자라고 얼마나 자주 느낍니까?”, “친구 집단의 일원이라고 얼마나 자주 느낍니까?”, “주위 사람들과 마음이 통한다고 얼마나 자주 느낍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돼 있다고 얼마나 자주 느낍니까?”, “주위 사람과 공통되는 게 많다고 얼마나 자주 느낍니까?”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얼마나 자주 느낍니까?”,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얼마나 자주 느낍니까?” )을 인용했다[35][36][37][38]. 무력감의 경우, 목표의식상실, 불안정, 스트레스 등을 나타내는 학습된 무력감이나 무력감에 관한 척도가 국내외에서 산발적으로 개발됐다[39][40][41]. 이중 대학생의 무력감을 조사한 전경애·박정환(2010)과 셀리그먼(Seligman, 1975)의 무력감 척도를 정리한 주지은(1998)이 공통으로 사용한 무력감 척도에서 인용하면서 8개의 무력감 항목(“활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붙임성이 없는 편이다”, “일이나 공부가 하기 싫어 자주 쉰다”, “피곤한 느낌이 드는 일이 있다”,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 “목표상실을 느낀다”, “불안정을 느낀다”, “시간을 허비한다는 스트레스를 느낀다”)을 정했다[42][43][44]. 선행연구의 척도들을 근거로 연구목적에 부합하도록 항목들을 적용 또는 개발하는 것은 국내외 논문에서 자주 사용되어온 방법이다[45].

      외로움과 무력감 항목에 대한 신뢰도분석을 수행한 결과, 크론바하 알파(Cronbach Alpha) 값은 외로움 항목이 .848이었고, 무력감 항목이 .617이었다. 값이 .6 이상이면 일관되게 측정되어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46]. 이어, 역환산 처리와 문항의 평균값을 내는 변수계산으로 무력감 변인과 외로움 변인을 구성했다. <연구문제 1-3>의 분석엔 SPSS 25.0을 사용했다. <연구문제 4>와 관련해, 대학생들이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 확산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이용과 무력감·외로움 체감 경험에 관해 작성한 서술형 답변을 질적으로 분석했다.

    

    

  
    
      Ⅳ. 분석결과 
      
        4-1 <연구문제 1>의 결과
        <연구문제 1>과 관련해, 표 1의 대응표본 t-검정 결과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후 6개 소셜미디어에 있어 대학생들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이 이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유튜브,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순서로 이용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Differences in average usage hours on the six social media before and after the pandemic 
          
          

        

        
          
            
              	Media 
              	Before
After 
              	Average Time 
 (min)
              	SD
              	t
              	Time 
Increase 
(min)
            

          
          
            	YouTube
            	Before
            	141.8
            	73.7
            	Y11.587
            	Y61.1***
          

          
            	After
            	202.9
            	102.9
          

          
            	Kakao
            	Before
            	103.5
            	101.3
            	Y6.194
            	Y21.0***
          

          
            	After
            	124.5
            	102.2
          

          
            	Instagram
            	Before
            	52.4
            	60.5
            	Y4.998
            	Y15.7***
          

          
            	After
            	68.1
            	77.4
          

          
            	Facebook
            	Before
            	27.1
            	40.3
            	Y5.928
            	Y13.0***
          

          
            	After
            	40.1
            	56.8
          

          
            	Blog
            	Before
            	8.0
            	18.1
            	Y4.359
            	Y5.5***
          

          
            	After
            	13.5
            	28.3
          

          
            	Twitter
            	Before
            	7.1
            	29.0
            	Y1.923
            	Y3.1***
          

          
            	After
            	10.2
            	39.9
          

        

        
          
             * p<.05, ** p<.01, *** p<.001, n=149
          

        

        

        하루 평균 이용시간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매체는 유튜브로, 바이러스 확산 전 141.8분에서 확산 후 202.9분으로 61.1분이 늘어났다(p<.001). 카카오톡은 103.5분에서 124.5분으로 21.0분이 늘었다(p<.001). 인스타그램은 52.4분에서 68.1분으로 15.7분이 증가했다(p<.001). 이러한 대폭적 증가세로 인해, 하루 평균 이용시간에서, 유튜브는 3시간 20분을, 카카오톡은 2시간을, 인스타그램은 1시간을 각각 넘어선 것이다.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도 하루 평균 이용시간이 유의하게 증가했다. 페이스북은 27.1분에서 40.1분으로 13.0분(p<.001)이, 블로그는 8.0분에서 13.5분으로 5.5분(p<.001)이, 트위터는 7.1분에서 10.2분으로 3.1분(p<.001)이 늘었다.

        바이러스 확산 후 하루 평균 이용시간이 1시간을 초과한 유튜브·카카오톡·인스타그램을 대상으로 성별, 학년별 이용량 차이를 알아봤다. 2020년도 대학 신입생은 바이러스 확산 이전의 ‘정상적인 대학 생활’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2~4학년 재학생과 다르므로, 학년별 차이는 신입생과 재학생으로 구분됐다.

        독립표본 t-검정 결과, 표 2와 같이, 팬데믹 후 유튜브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에 있어서 성별(남성·여성)이나 학년(신입생·재학생)별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카카오톡에서도 성별, 학년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코로나19 확산 후 성별, 학년 별 차이가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대학생들의 유튜브·카카오톡 이용량이 전체적으로 늘었다고 할 수 있다.

        
          Table 2. 
				
          

          
            Differences in usage hours of the three social media by gender and grade After the pandemic
          
          

        

        
          
            
              	Media 
              	Gender (n)
Grade (n)	
              	Average
Time 
(min)
              	SD
              	t
              	△ 
(min)
            

          
          
            	YouTube 
            	M (105)
            	203.3
            	103.9
            	  .082
            	  1.5
          

          
            	W (44)
            	201.8
            	101.8
          

          
            	Kakao
            	M (105)
            	122.5
            	101.6
            	-.357
            	 -6.6
          

          
            	W (44)
            	129.1
            	104.7
          

          
            	Instagram
            	M (105)
            	57.6
            	73.4
            	-2.649
            	   -35.6**
          

          
            	W (44)
            	93.2
            	78.1
          

          
            	YouTube
            	F (75)
            	217.8
            	108.3
            	1.802
            	  30.1
          

          
            	O (74)
            	187.7
            	95.6
          

          
            	Kakao
            	F (75)
            	114.2
            	96.9
            	-1.236
            	-20.7
          

          
            	O (74)
            	134.9
            	107.0
          

          
            	Instagram
            	F (75)
            	84.1
            	81.9
            	2.643
            	 32.3**
          

          
            	O (74)
            	51.8
            	66.9
          

        

        
          
            * p<.05, ** p<.01, *** p<.001, M=Man, W=Woman, F=Freshman, O=Other grades
          

        

        

        그러나 팬데믹 후 인스타그램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에선, 성별과 학년 별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됐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하루 평균 35.6분 인스타그램을 더 사용했고(p=.012), 신입생이 재학생보다 하루 평균 32.3분 인스타그램을 더 썼다(p=.009). 이는 시각적 이미지와 관계망이 중시되는 인스타그램의 특성이 여성 및 어린 연령대에 더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표 3은 유튜브·카카오톡·인스타그램의 이용동기를 조사한 기술통계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유튜브 이용동기는 시간 보내기(평균 4.3)였다. 이어, 오락(3.7)이 뒤를 이었다. 카카오톡 이용의 가장 큰 동기는 대인관계 소통(4.6)이었고 시간 보내기(3.7)가 뒤를 이었다. 인스타그램 이용의 가장 큰 동기는 대인관계 소통(3.4)이었고 시간 보내기(3.2)가 두 번째 동기였다.

        
          Table 3. 
				
          

          
            Average values of motives for use of the three social media Before and after the pandemic 
            (n=149)

          
          

        

        
          
            
              	Media
              	        Motives 
            

            
              	     Existence Needs
              	
              	Relatedness Needs
              	Growth Needs 
            

            
              	Physiological Needs
              	Safety Needs
              	Belongings & Love Needs
              	Esteem Needs
              	Self-Actualization Needs
            

            
              	Entertainment
              	Passing Time
              	Information Seeking 
              	Interpersonal Utility
              	Self-Expression
              	Achievement of 
Long-term Goals 
            

          
          
            	YouTube
            	3.7
            	4.3
            	2.7
            	2.9
            	2.9
            	3.0
          

          
            	(1.5)
            	(.9)
            	(1.6)
            	(1.6)
            	(1.5)
            	(1.4)
          

          
            	Kakao 
            	2.6
            	3.7
            	2.6
            	4.6
            	2.8
            	2.5
          

          
            	(1.5)
            	(1.4)
            	(1.6)
            	(.8)
            	(1.6)
            	(1.3)
          

          
            	Instagram
            	2.7
            	3.2
            	1.9
            	3.4
            	1.4
            	1.9
          

          
            	(1.6) 
            	(1.7)
            	(1.3)
            	(1.8)
            	(.8)
            	(1.2)
          

        

        
          
             Five-point Scale (1=Strongly Disagree ~ 5=Strongly Agree),	(	) = SD
          

        

        

        유튜브의 이용동기로 시간 보내기가 가장 많이 꼽힌 것은 대학생들이 유튜브를 TV의 대체물로 인식해 유튜브의 동영상 콘텐츠를 특별한 목적 없이 수동적으로 시청하는 경향성을 보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바이러스 확산으로 혼자 있게 되는 시간이 늘어나자 시간 보내기 용도의 유튜브 이용이 대폭 늘었다고 할 수 있다.

        카카오톡의 경우, 외부활동 축소로 사람들과의 대면접촉기회가 줄어든 것을 보완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문자메시지 주고받기 기능을 주로 이용하다 보니, 대인관계 소통이 가장 큰 이용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인스타그램은 운영자가 승인한 팔로워들에 대해서만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고 ‘좋아요’, ‘해시태그’, ‘댓글’, ‘팔로잉 피드’, ‘푸시 알람’ 같은 기능을 통해 소통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은 오락, 정보검색, 자기표현 등 다양한 이용동기를 충족시켜줄 수 있지만, 비대면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게시물로 지인들과 근황을 공유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인스타그램을 가장 많이 활용했다고 할 수 있다.

        팬데믹 이후 대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이용시간이 대폭 늘었지만, 이용에 따른 이들의 만족도는 별로 변화하지 않았다. 표 4의 대응표본 t-검정 결과에서 확인되듯이, 바이러스 확산 이전 6개 소셜미디어에 대한 대학생들의 종합적 만족도는 5점 척도(1=매우 불만족~5=매우 만족)상 3.47이었고 확산 후 이들의 만족도는 3.54로서, 둘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4. 
				
          

          
            The differences in satisfaction with social media Before and after the pandemic 
            (n=149)

          
          

        

        
          
            
              	
              	Before/After	
              	Satisfaction
              	SD
              	t
              	Difference
              	p
            

          
          
            	Social Media 
            	Before
            	3.47
            	1.0
            	1.256
            	.07
            	.211
          

          
            	After
            	3.54
            	1.0
          

        

        
          
            Five-point Scale (1=Very Unsatisfied ~ 5=Very Satisfied)
          

        

        

      

      
        4-2 <연구문제 2>의 결과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후 유튜브 이용량(이용시간), 카카오톡 이용량, 인스타그램 이용량, 유튜브 이용동기, 카카오톡 이용동기, 인스타그램 이용동기, 비대면 상황, 무력감 변인, 그리고 외로움 변인에 대한 상관분석을 수행했다.

        유튜브 이용동기는 가장 높은 빈도로 응답 된 시간 보내기로 설정됐다.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이용동기와 인스타그램 이용동기는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대인관계 소통이 각각 적용됐다. 비대면 상황은 코로나19 확산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정도(1=전혀 늘어나지 않았다~5=매우 많이 늘어났다)로 측정됐는데, 대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이용 및 감정 지각에 영향을 주었을 만한 환경으로 여겨지므로 변수에 포함됐다.

        표 5는 상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변수 간의 상관계수는 대체로 .2 또는 .3의 낮은 값을 보였다. 가장 높은 상관계수는 .571(p<.000)로 인스타그램 이용시간과 인스타그램 이용동기 간에 나타났다. 인스타그램의 대인관계 소통 동기의 크고 적음과 이용량의 많고 적음이 정(+)의 다소 높은 상관성을 가짐을 의미한다. 무력감(평균 3.7, 1=전혀 느끼지 않는다~5=매우 많이 느낀다)과 외로움(평균 3.8)은 상관계수가 .161로 나타났다. 두 변수는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성은 높지 않았다. 무력감과 유튜브 이용동기(시간 보내기)는 정(+)적 상관성을 나타냈다(p<.001). 무력감은 비대면 상황(p<.001), 유튜브 이용시간(p<.001), 카카오톡 이용동기(소통, p=.009), 인스타그램 이용동기(소통, p=.027), 인스타그램 이용시간(p=.048)과도 정적 상관성을 보였다. 외로움은 인스타그램 이용동기와 부(-)적 상관성을 띄었다(p<.001).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among social media usage, helplessness, and loneliness after the pandemic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1.
              	2.
              	3.
              	4.
              	5.
              	6.
              	7.
              	8.
              	9.
            

          
          
            	1. YouTube
    Usage Time 
            	1
            	
            	
            	
            	
            	
            	
            	
            	
          

          
            	2. Kakao
    Usage Time
            	.109
            	1
            	
            	
            	
            	
            	
            	
            	
          

          
            	3. Instagram
    Usage Time
            	.187**
            	.357***
            	1
            	
            	
            	
            	
            	
            	
          

          
            	4. YouTube
    Motives
            	.165**
            	-.053
            	.135
            	1
            	
            	
            	
            	
            	
          

          
            	5. Kakao
    Motives
            	-.092
            	.096
            	.154
            	.332***
            	1
            	
            	
            	
            	
          

          
            	6. Instagram 
    Motives
            	-.151
            	.145
            	.571***
            	.186*
            	.401***
            	1
            	
            	
            	
          

          
            	7. Staying
    Home
            	.184**
            	.105
            	.055
            	.220**
            	 .260**
            	 .043
            	1
            	
            	
          

          
            	8. Helplessness 
            	.252***
            	.006
            	.162*
            	.431***
            	 .212**
            	.181*
            	.345***
            	1
            	
          

          
            	9. Loneliness
            	.083
            	  -.304***
            	-.256**
            	.133
            	-.119
            	  -.343***
            	-.106
            	.161
            	1
          

        

        
          
            * p<.05, ** p<.01, *** p<.001, n=149
          

        

        

        또, 외로움은 카카오톡 이용시간(p<.001) 및 인스타그램 이용시간(p=.002)과도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른 관계에서, 카카오톡 이용동기와 인스타그램 이용동기(p<.001) 간 상관성이 확인됐다. 카카오톡 이용시간과 인스타그램 이용시간(p<.001), 유튜브 이용동기와 카카오톡 이용동기(p<.001), 카카오톡 이용동기와 비대면 상황(p=.001), 유튜브 이용동기와 비대면 상황(p=.007), 유튜브 이용동기와 인스타그램 이용동기(p=.023), 유튜브 이용시간과 비대면 상황(p=.025), 유튜브 이용시간과 유튜브 이용동기(p=.044) 사이에서도 정적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어 소셜미디어 이용과 무력감·외로움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단계선택(Stepwise) 방식의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했다. 대학생들의 성별(남/여) 더미변수, 학년(신입생/재학생) 더미변수, 유튜브 이용시간, 카카오톡 이용시간, 인스타그램 이용시간, 유튜브 이용동기(시간 보내기), 카카오톡 이용동기(대인관계 소통), 인스타그램 이용동기(대인관계 소통), 비대면 상황(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정도)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했다.

        이 변수들은 탐색적 연구에 있어 최적화된 모형을 찾는 데 유용한 단계선택 방식으로 입력됐다. 이어, 종속 변인으로 무력감 변인이나 외로움 변인이 설정됐다.

        ‘코로나19 확산 후 대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이용시간, 이용동기, 비대면 상황은 이들의 무력감 체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라는 <연구문제 2>를 규명하는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Table 6. 
				
          

          
            Results of the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helplessness and social media after the pandemic 
          
          

        

        
          
            
              	Dependent Variable
              	Variables
Entered 
              	Variables
Removed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VIF
            

            
              	β
              	Std. Error
              	β
            

          
          
            	Helplessness
            	(Constant)
            	
            	.394
            	.492
            	
            	.801
            	.425
            	
          

          
            	YouTube Motives
            	
            	.346
            	.072
            	.354
            	4.832
            	.000
            	1.069
          

          
            	Staying Home
            	
            	.316
            	.097
            	.239
            	3.255
            	.001
            	1.076
          

          
            	YouTube Usage Time
            	
            	.001
            	.001
            	.149
            	2.056
            	.042
            	1.053
          

          
            	
            	Gender
            	
            	
            	
            	-.829
            	.409
            	1.006
          

          
            	
            	Grade
            	
            	
            	
            	1.450
            	.149
            	1.022
          

          
            	
            	Kakao Usage Time
            	
            	
            	
            	-.242
            	.809
            	1.028
          

          
            	
            	Instagram Usage Time
            	
            	
            	
            	1.057
            	.292
            	1.049
          

          
            	
            	Kakao Motives
            	
            	
            	
            	 .713
            	.477
            	1.219
          

          
            	
            	Instagram Motives
            	
            	
            	
            	1.884
            	.062
            	1.075
          

          
            	R2 = .273, Adj R2 = .258, F = 18.116, p = .000
          

        

        

        제시된 최종 모형(모형3)은 ‘입력된 변수’ 항목에서 무력감과의 관계를 잘 설명하는 순으로 유의한 3개 변수를 위에서부터 제시했고 ‘제거된 변수’ 항목에서 유의도가 없는 6개 변수를 썼다.

        그 결과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후, 시간 보내기 목적의 유튜브 이용동기가 클수록,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유튜브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대학생들의 무력감 체감 정도가 유의하게 커졌다’라는 점을 나타낸다.

        시간 보내기 목적의 유튜브 이용동기와 무력감 간 관계는 t 값이 4.832이고 β 값이 .354이며 유의도(.sig)가 .000이어서, 시간 보내기 이용동기는 무력감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집에 머무르는 비대면 상황도 무력감에 정적 영향을 주었고(t=3.255, β=.239, sig.=.001), 유튜브 이용시간(t=2.056, β=.149, sig.=.042)도 각각 무력감에 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학생들의 사정에 관한 이러한 분석결과는 유튜브 시청이 무력감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일부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코로나19 확산 후 성별, 학년, 카카오톡 이용시간, 인스타그램 이용시간, 카카오톡 이용동기(대인관계 소통), 인스타그램 이용동기(대인관계 소통)는 대학생들이 무력감을 느끼는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아 제외됐다.

        이 회귀모형은 p=.000에서 F값이 18.116이었으며, R2는 .273으로 27.3%의 설명력을 보였다. VIF는 모두 10 미만이었기 때문에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었다.

      

      
        4-3 <연구문제 3>의 결과
        표 7은 ‘코로나19 확산 후 대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이용시간, 이용동기, 비대면 상황이 이들의 외로움 체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라는 <연구문제 3>에 대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제시된 모형3은 위에서부터 외로움과의 관계를 잘 설명하는 순서로 3개의 입력된 변수를 제시하고 이어 6개의 제거된 변수를 나타낸다.

        
          Table 7. 
				
          

          
            Results of the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loneliness and social media after the pandemic
          
          

        

        
          
            
              	Dependent Variable
              	Variables
Entered 
              	Variables
Removed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VIF
            

            
              	β
              	Std. Error
              	β
            

          
          
            	Loneliness
            	(Constant)
            	
            	2.333
            	.32
            	
            	7.437
            	.000
            	
          

          
            	Instagram Motives
            	
            	-.170
            	.038
            	-.342
            	-4.508
            	.000
            	1.062
          

          
            	Kakao Usage Time
            	
            	-.002
            	.001
            	-.244
            	-3.273
            	.001
            	1.029
          

          
            	YouTube Motives
            	
            	.166
            	.068
            	 .184
            	2.449
            	.016
            	1.043
          

          
            	
            	YouTube Usage Time
            	
            	
            	
            	.393
            	.695
            	1.091
          

          
            	
            	Instagram Usage Time
            	
            	
            	
            	.026
            	.979
            	1.681
          

          
            	
            	Gender
            	
            	
            	
            	-1.802
            	.074
            	1.020
          

          
            	
            	Grade
            	
            	
            	
            	.943
            	.347
            	1.045
          

          
            	
            	Staying Home
            	
            	
            	
            	 -1.498
            	.136
            	1.067
          

          
            	
            	Kakao Motive
            	
            	
            	
            	-.310
            	.767
            	1.067
          

          
            	R2 = .216, Adj R2 = .200, F = 13.304, p = .000
          

        

        

        이에 따르면, ‘대인관계 소통 목적의 인스타그램 이용동기가 클수록, 카카오톡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대학생들의 외로움이 유의하게 감소했다’라는 점이 확인된다. 또 ‘시간 보내기 목적의 유튜브 이용동기가 클수록 대학생들의 외로움이 유의하게 증가했다’라는 점도 나타난다.

        사람들과 소통하려는 인스타그램 이용동기는 외로움에 대해 t 값이 -4.508이고 β 값이 -.342이며 유의도가 .000이어서 외로움에 부(-)적 영향을 끼쳤다. 카카오톡 이용시간(t=-3.273, β=-.244, sig.=.001)도 외로움의 증가와 부(-)적 상관성을 나타냈다. 시간 보내기 목적의 유튜브 이용동기(t=2.449, β=.184, sig.=.016)는 외로움의 증가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성별, 학년, 유튜브 이용시간, 인스타그램 이용시간, 카카오톡 이용동기, 비대면 상황은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 회귀모형은 p=.000에서 F값이 13.304였고 R2는 0.216으로 21.6%의 설명력을 보였다. VIF는 모두 10 미만의 수치여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었다.

      

      
        4-4 <연구문제 4>의 결과
        <연구문제 4>와 관련해,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서술형 답변들에 대한 질적 분석결과는 코로나19 확산 후 소셜미디어와 무력감·외로움에 관한 양적 분석결과를 대체로 지지했다. 분석결과는 학생들이 많이 언급한 대표적인 답변을 중심으로 요약해 제시한다.

        ‘팬데믹 후 소셜미디어의 이용시간이 유의하게 늘었다’라는 양적 분석결과와 관련해, 대학생들은 코로나19 확산 후 예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셜미디어에 할애했다고 진술해다. 이를 통해 오락, 시간 보내기, 방역 정보취득, 소통, 자기존중, 자아실현(취미·학업)이라는 동기를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이 진술은 소셜미디어가 20대 일상을 잠식하는 문화적 양상을 설명한다. 비대면기 소셜미디어 이용동기와 충족은 아래와 같이 서술됐다.

        
          <오락/시간 보내기> 코로나 사태 이후 나는 유튜브 유료 결제까지 하면서 나의 오락적 욕구를 채웠다. 이 플랫폼은 재치가 있고 유쾌한 단순 오락 영상부터 시작해 학업에 도움이 되는 영상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있다. 남는 시간을 보낼 유익한 취미를 딱히 갖고 있지 않았기에 유튜브는 삶에 웃음과 활력을 채워주는 ‘에너지 드링크’ 같은 존재였다. (대학생 A) 
        

        
          <방역 정보취득> 나의 경우 인스타그램을 코로나 현황을 알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 사용하고 올라오는 글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코로나 사태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다. (대학생 B) 
        

        
          <자기존중> 집에 있으면서 인스타그램의 사용이 늘어나게 되었다. 여행지 추천에 관한 피드가 많아졌는데 나는 이러한 게시물들을 보면서 위안을 얻지 못했다. 오히려 내가 이전에 올린 게시물에서 그동안 갔던 여행지에서의 추억을 돌이켜보면서 많은 위안을 얻었다. 게시물에 묻어 있는 당시의 행복함이 전달됐고 우울한 마음을 떨쳐 낼 수 있었다. (대학생 C)
        

        
          <자아실현: 취미>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실시된 다음부터 블로그에 나와 있는 레시피를 보고 따라 하고 조합해 보면서 소소한 요리의 재미를 알게 됐다. (대학생 D)
        

        
          <자아실현: 학업> 코로나 이후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했다. 그러다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용도로만 사용한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른	대학 친구들과 과제 이야기도 하고 같은 과 친구들과 공동 프로젝트에 관한 토론도 했다. 소셜미디어를 학업과	관련된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했다. (대학생 E)
        

        상당수 대학생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는 주된 동기가 시간 보내기와 대인관계 소통이라는 점을 진술했다. 유튜브 이용의 가장 큰 이용 동기가 시간 보내기인 점은 이용의 부정적 측면과도 연결됐다. 대학생들은 유튜브 시청에 자투리 시간이 아닌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무력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무기력, 백수가 된 것 같은 느낌, 시간을 낭비한다는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이다. 이들은 다른 소셜미디어를 시간 보내기 용도로 장시간 이용해도 무력감을 느낀다고 했다.

        
          알렉스 퍼거슨은 “SNS는 인생의 낭비다”라고 말했다.	요즘 몸소 실감한다. 소셜미디어는 비생산적 시간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무력감을 더해준다. 유튜브로 코로나 관련 영상을 계속 찾아보게 됐다. 나는 소셜미디어 이용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수면 패턴도 바뀌었다. 평소라면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을 시간에 누워서 휴대폰을 하면서 잠들고, 정작 자야 할 시간에는 휴대폰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지 못했다. (대학생 F) 
        

        
          자주 쓰던 유튜브, 카카오톡, 인스타그램의 사용 빈도가	급증했고, 잘 사용하지 않던 트위터, 페이스북, 온라인게임까지 섭렵하게 됐다. 코로나 이후론 자고 일어나면 스 마트폰만 보다가 다시 잠이 드는 백수가 된 것 같은 무의미한 시간을 보냈다. (대학생 G)
        

        
          등교할 때면 바빠서 유튜브는 이용하지 못했고 카카오톡으로 사람들과 연락만 취했다. 더해서 인스타그램으로 가끔 친구들 근황을 살펴보기만 하는 게 끝이었다. 코로 나 이후 SNS 이용시간이 거의 두 배, 세 배로 늘어났기에 내가 소셜미디어를 왜 이용해왔는지 목적을 생각해	봤다. 딱히 중장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라거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필수적 목적도, 생산적 목적도 아니었다. 코로나 이후 내가 너무 시간 낭비만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대학생 H)
        

        
          집에 계속 있으면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으로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자주 확인한다. 지인 대부분이 계속 집에서만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위안을 얻는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 이것 때문에 삶이 즐겁다고	느껴지진 않는다. 난 다시 무기력감과 지루함에 빠진다.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고 있는 것 같다. 기운이	없고, 무엇인가 공허하다. (대학생 I)
        

        대학생들은 시간 보내기 목적의 유튜브 시청이 외로움도 촉진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의 장시간 이용으로 교류 단절, 불안감, 혼자라는 생각 등을 경험했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 후 심한 날은 하루에 유튜브를 10시간 한 적도 있다. 처음 한두 시간이야 흥미 있게 시청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중독된 사람처럼 안 보고 싶은 데도 보게 된다.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하지 않았다. 눈이 나빠지는 느낌과 함께 두통, 피로가 몰려온다. 이대로 가다간 우울증에 걸려 버릴 것 같다. 아무리 집에 있는 게 좋고 소셜미디어 사용이 흥미롭다고 해도 사람들과 교류하는 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같다. (대학생 J)
        

        
          나는 본래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친구들과	대화하고 밖에서 노는 것을 좋아한다. 집에만 계속 있어 말수가 적어지니 성격이 점점 소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항상 나는 혼자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다. 대학입시 스트레스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떨쳐 지지 않는다. 감정 기복의 변화가 심해지 면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대학생 K)
        

        소통 목적으로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외로움을 줄인다는 이 연구의 양적 분석결과는 아래의 진술들로도 확인이 된다.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들과 일상을 공유하면서 집에 혼자 있다는 외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지인의 사진과 채팅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줬다. 어쩌다 약속 잡고 놀던 친구들과 만나지 못하게 되었 지만, 그룹 채팅을 만들면서 이전보다 더욱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가까워지게 되었다. (대학생 L)
        

        
          소셜미디어를 잘 사용하지 않았던 나도 친구들의 소식을 접하고 그들과 소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었고 인스타그램 활동을 시작했다. 오프라인 생활을 할 수 없기에 재미있는 일과 웃을 일이 줄어들고 삶의 무료함을 느꼈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를 통 해 재미있는 영상을 접하고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사소한 즐거운 일과 웃을 일이 생겼다. (대학생 M)
        

        
          인스타그램의 스토리 기능은 내가 설정한 사람들에게만 내 게시물을 보여주고 24시간 뒤 삭제한다. 나는 이들의 기억과 반응 안에서 끊임없이 상기된다. 코로나 이후 이용시간이 늘어난 것은 너무 당연하다. (대학생 N)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자주 모였다. 다른 대학 학생, 직장인 등과 소통하면서 대학 생활에서 얻고자 했던 대인관계의 설렘을 느꼈다. (대학생 O)
        

        
          카카오톡의 페이스톡으로 팀원들과 회의를 했고 문자	메시지로 아이디어를 교수님에게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SNS를 활용해 친구들과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외로움을	 별로 느끼지 않았고 교내 공학 페스티벌에서 입상했다. (대학생 P)
        

        그러나 소통 목적의 소셜미디어 사용이 항상 긍정적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니었다. 진술들은 대인관계를 위해 카카오톡·인스타그램을 이용하더라도 지나치면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SNS의 “과다한” 사용이 외로움을 증가시킨다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문헌과 맥을 같이 하며, 이 연구의 양적 분석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을 보충한다.

        
          코로나 확산 6개월이 된 지금, 내 절친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이다. 이 친구들만큼 내 외로움을 달래는 친구가 없는 반면, 나는 피폐해져 가고 있다. SNS에 나 같은 사람들을 보며 소속감을 느끼고 위안을 받는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네’ 하는 생각으로 합리화한다. ‘좋아요’ 따위에는 신경도 안 쓰던 전과 달리 요즘은 내 게시물에 댓글과 좋아요가 얼마나 있는지에 목을 맨다. (대학생 Q)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소통할 때 직접 만나는 느낌 이었다. 소셜미디어가 나의 코로나 블루 치료약이었다. 모든 우울함과 외로움이 사라졌다. 하지만 카톡으로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끊기 싫어졌다. 공부하거나 집안일을 하는 상황에도 카톡을 끄지 않았다. 카톡으로 인해 SNS가 마약처럼 됐고 밤에 휴대폰을 안 보고 자면환청이 들리는 중독증상까지 보였다. 카톡을 시작해 이야기가 끝난다 하더라도 결국 혼자라는 사실에 외로움과 우울함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우울해졌다. 카카오톡이 내게 독이 된 것이다. (대학생 R) 
        

        <연구문제 4>에 관한 분석결과, 대학생들의 서술형 답변은 양적 분석결과에 반영된 이들의 척도형 답변과 거의 일치했다. 예를 들어, 객관식 문항에서 “코로나19 확산 후 시간 보내기 목적으로 유튜브를 이용한다” “유튜브를 하루 평균 5시간 시청한다” “무력감을 5점 척도 중 4 정도 느낀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이 답변에 부응하는 경험담을 서술형 문항에 썼다.

        팬데믹 후 대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이용량 증가가 거의 입증된 가운데, 이들의 진술에 대한 분석은 소셜미디어 이용량을 늘리는 동기를 생생히 보여준다. 또, 실생활에서 소셜미디어를 장시간 이용하면서 겪게 되는 감정적 경험을 공개한다. 양적 분석은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이 외로움 경감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밝혀냈는데, 학생들의 진술은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와 맥락까지 설명한다.

        나아가, 소통을 위한 소셜미디어 이용도 지나치면 외로움을 재발시킨다는 점을 보여준다. <연구문제 4>의 결과는 비대면 시대 소셜미디어 디지털 콘텐츠 이용에 관한 <연구문제 1~3>의 양적 분석결과를 지지하면서 그 수치에 담긴 실제 양상을 드러내고 그 함의를 확장한다.

      

      
        4-5 코로나19 확산 이후의 소셜미디어·무력감·외로움 모형
        그림 1에서 확인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의 소셜미디어·무력감·외로움 모형’은 이 연구에서 제시된 양적·질적 분석결과의 주요 내용을 시각화 도구인 ‘Prezi’로 정리한 것이다. 특히, 2개의 회귀분석에 투입된 독립·종속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해준다는 효용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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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ode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media and helplessness / loneliness after the pandemic
          
          

          

        

        이 모형은 소셜미디어 이용과 무력감·외로움 간 정(+)적·부(-)적 관계를 표현한다. 유튜브의 ‘시간 보내기(passing time)’ 동기나 ‘사용량(amount of use)’이 무력감(helplessness)이나 외로움(loneliness)에 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이 나타난다. ‘비대면 상황(staying home)’도 무력감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반면 인스타그램의 ‘소통(communication)’ 동기와 카카오톡의 ‘사용량’은 외로움에 부적 영향을 주는 점이 나타난다.

        이어, 이 모형은 소셜미디어 이용과 무력감·외로움 체감에 관한 학생들의 부정적 진술(예: 무기력증, 시간 낭비, 수면 부족, 우울, 공허, 고립)과 긍정적 진술(대면 만남 대체, 즐거운 대화, 소속감, 정서적 안정, 힐링)을 차례로 보여준다.

      

    

    

  
    
      Ⅴ. 결 론
      이 연구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후 대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이용과 무력감-외로움 체감을 탐색했다. t-검정 결과, 팬데믹 후 대학생들의 유튜브,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전보다 유의하게 증가했다.

      특히, 유튜브,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의존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와 카카오톡의 경우, 성별·학년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대학생 전체에 걸쳐 하루 평균 이용량이 급증했다.

      반면, 바이러스 확산 전후 소셜미디어 만족도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주된 동기는 유튜브가 시간 보내기였고 카카오톡·인스타그램이 대인관계 소통이었다.

      무력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코로나19 확산 이후 시간 보내기 목적의 유튜브 이용 동기가 클수록,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유튜브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대학생들의 무력감이 커졌다. 외로움에 관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시간 보내기 목적의 유튜브 이용 동기가 클수록 대학생들의 외로움이 커졌다. 반면, 대인관계 소통 목적의 인스타그램 이용 동기가 클수록, 카카오톡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대학생들의 외로움이 감소했다.

      20대 대학생들은 디지털-모바일 콘텐츠 기반 소셜미디어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들의 소셜미디어 이용 상황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편이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의 발견은 일부 의미 있는 함의를 제공한다.

      먼저, 대학생 사회에서 유튜브, 카카오톡, 인스타그램의 이용량이 급증한 점을 실증한다. 이 세 개 미디어는 팬데믹 이전에도 하루 평균 이용시간이 많았지만, 비대면 상황이 되면서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유튜브 2시간 22분 → 3시간 23분, 카카오톡 1시간 44분→2시간 5분, 인스타그램 52분→1시간 8분).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인 2020년 6월 국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이용한 시간은 8억6400만 시간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6%가 늘었고, 2020년 2분기 카카오톡의 영업이익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2% 포인트 급등했으며, 2020년 3월 인스타그램을 통한 정보 탐색량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4% 포인트 증가해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추월했다[7][8][47]. 다만, 유튜브·카카오톡·인스타그램의 이용량 증가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에도 나타났다[47].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많았던 유튜브·카카오톡·인스타그램의 이용량이 사태 이후 더 증가했고 증가 폭도 눈에 띄게 컸다’는 연구의 분석결과는 이러한 보도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비대면 시기 20대 대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이용추세의 특징적 측면을 잘 나타낸다. 소셜미디어의 ‘비대면 대체 기능’이 현실적으로 이 세 미디어에서 주로 실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양적 분석결과 및 응답자들의 서술형 답변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는 오락(“삶에 웃음과 활력을 주는 에너지 드링크”), 시간 보내기(“집에 혼자 지루하게 있는 시간을 채워줌”), 방역 정보검색(“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면서 코로나 사태 정보 파악”), 대인관계 소통(“친구들과 일상 공유하고 문자로 대화”), 자기표현(“내 게시물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자존감 회복”)”, 장기적 목표 실현(“카카오톡으로 팀 프로젝트 진행해 대회 입상”)이라는 이용동기를 어느 정도 충족했다. 이는 비대면 시기 소셜미디어 이용의 긍정적 측면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팬데믹 전후 소셜미디어 이용 만족도에 변화가 없다는 분석결과는 ‘비대면의 대안’으로 여겨지는 소셜미디어의 효용성을 재검토하게 한다. 이에 따르면, 비대면 시대 소셜미디어의 이용량 증가는 편익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으며 결국 소셜미디어의 과용 문제로 귀결되기 쉽다. 소셜미디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팬데믹 이전 정도로만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비용대비 효과 측면에서 합리적 선택인 것으로 제안된다.

      이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의 소셜미디어·무력감·외로움 모형’으로 요약된다. 이 모형은 대학생들의 유튜브 이용 및 인스타그램·카카오톡 이용에 관해 각각 의미 있는 함의를 일정 정도 제시한다.

      먼저, 유튜브 이용과 관련해, 이 모형은 비대면 시기에 시간 보내기 용도로 유튜브를 장시간 이용하는 것이 무력감과 외로움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양상은 “유튜브 중시청자(YouTube heavy user)” 문제 같은 소셜미디어 이용상의 쟁점으로 부상할지 모른다. 유튜브는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제작해 공유하도록 하지만, 상당수 대학생은 수동적 시청자로서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 편이었다. 유튜브를 자투리 시간에만 보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비약적으로 늘어났고 이 늘어난 시간의 상당 부분을 유튜브 시청에 할애하는 것이기에 사정이 달라진 것이다.

      대학생들의 장시간 유튜브 시청은 1990년대 TV 중시청자가 하루 4시간 이상 TV에 몰입하던 현상을 닮고 있다. 매체 형태가 디지털 뉴미디어로 바뀌었을 뿐, 미디어 소비형태는 유사한 것이다. 집에서 장시간 유튜브를 보면서 “무기력증”, “시간 낭비”, “수면 부족”, “우울”, “공허”, “고립”을 경험했다는 학생들의 진술은 ‘비대면기 유튜브 과용이 무력감과 외로움에 관한 정서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을 미리 보여준다. 이 결과는 향후 많은 사례에 의해 지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유튜브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는 콘텐츠 생산의 개방성과 쌍방향성을 주로 강조했다. 반면, 비대면기 유튜브가 대학생의 일상을 지배하는 양상을 보여주면서, 이 연구는 ‘유튜브 콘텐츠 소비의 수동성’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유튜브 과잉소비로 부정적 정서가 동기화되는 문제’를 차별적으로 부각한다.

      소셜미디어 중독은 비단 유튜브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현재의 욕구를 조금 줄이면서 미래의 성취를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시간관’과 당면과제를 잘 수행할 것으로 확신하는 ‘자기효능감’은 비대면기에도 여전히 요구되는 태도다[48]. 이런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선 소셜미디어 이용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이 연구에서 분명히 권고된다.

      비대면기 집에 머무는 시간의 증가는 외로움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 연구의 모형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도 외로움이 유의하게 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신, 비대면기에 사람들과의 소통 목적으로 인스타그램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이용량을 늘리는 것이 외로움의 감소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응답자들은 인스타그램·카카오톡을 이용한 대인관계 형성을 통해 “대면 만남 대체” “즐거운 대화” “소속감” “정서적 안정” “힐링” 효과를 어느 정도 얻었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대인관계 동기에 의한 인스타그램·카카오톡 사용이 외로움을 덜어 주는 대안이 되는 것으로 제안된다.

      카카오톡은 문자메시지 교환이라는 소통 기능을 근본적 속성으로 두고 있지만, 인스타그램은 소통 외에 오락, 시간 보내기, 자기표현 등을 위한 기능도 갖추고 있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인스타그램을 소통 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했다. 이와 관련해, 인스타그램 내의 ‘시각적 자료에 특화한 일상 공유’ 및 ‘사람들과의 단계적이고 배타적인 커뮤니티 형성’ 기능이 비대면 시기 인스타그램을 통한 소통을 활성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질적 분석결과는 양적 분석결과를 대체로 뒷받침하면서 수치로는 알기 힘든 비대면기 대학생들의 ‘실제 생활상’을 생생히 보여준다. 또, 질적 분석결과들은 소통을 위한 인스타그램·카카오톡 이용도 지나치면 외로움을 재발시킨다는 점을 함께 시사한다.

      이 연구는 “대학생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무력감을 완화하지 않는다”라는 점과 “소셜미디어로 사회적 지지를 얻으면 외로움이 줄어든다”라는 점을 알아낸 선행연구 결과들이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유용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연구의 한계와 관련해, 명확한 검증을 위해서는 팬데믹 전후의 상황을 비교 분석해야 하는데, 소셜미디어 이용량이나 만족도의 변화는 전후 비교를 수행했으나, 팬데믹 전후 무력감·외로움의 변화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점은 이 논문의 한계이며, 추가적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다만, ‘특정 사건이 발생한 후 응답자들에게 해당 사건 전후 자신이 느낀 외로움 정도를 각각 묻는 연구 모델’은 찾기 힘든 편이다. 대체로 외로움·무력감 연구들은 조사 시점의 심리상태를 묻는다[36][38][41][42]. 따라서 정확한 조사를 위해선 어떤 사건 발생 이전에 응답자들의 외로움 정도를 미리 측정하고 이어 이 사건 발생 후 같은 응답자들의 외로움 정도를 측정해 둘을 비교해야 한다. 대통령선거 투표처럼 인위적으로 정해진 사건이라면 이러한 전후 비교 조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전염병 대유행 같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자연적 사건의 경우엔 사건 전후 심리변화를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사건 그 자체가, 소셜미디어 이용과 무관하게, 대학생들의 무력감과 외로움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선 이것까지 확인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결국, 코로나19 대유행 사건이 이미 벌어진 시점에서 독립변수(소셜미디어 등)와 종속변수(감정) 간 관계를 파악하는 정도로 이 연구가 진행됐다. 이를 통해 팬데믹 시기에도 소셜미디어 이용량·이용동기·비대면 상황이 병리적 감정에 정적·부적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비대면기 소셜미디어 이용은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관련 현황 중 일부를 미리 가늠해 의의를 적당한 선에서 제시한다. 이 결과들은 세계적 팬데믹 시대에서 사람의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감정에 관한 소셜미디어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재조명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무력감과 외로움이 개인의 영역에 속한다는 통념에서 벗어나 이 병리적 감정을 비대면기의 사회 문제로 인식한다면, 그다음 단계에선 소셜미디어 속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을 통해 이 정서를 완화하는 방법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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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to-Face Meetings"
"Pleasant Conversations"
"Feeling Part of a Group"
"Emotional Stability"
"Healing for Corona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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